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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문제 풀이 전 생각

-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관찰한다.

-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사인법칙 또는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CD의 길이를 구해보자.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CD를 포함한 삼각형인 ECD를 관찰하여야 

한다. 삼각형 ECD에서 CE, ED, ∠CED°인 것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코사인법칙을 이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봐야 할 것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이다. 

현재 ∠CED°를 알고 있으므로 점 C에서 선분 ED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 하면 EPCP

이다. 따라서 CD   이다.

결국 AC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데 마찬가지로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AC

를 포함한 삼각형인 ACE를 관찰하자. CE의 길이와 ∠AEC의 크기를 알고 있으므로 만약 선분 AE의 

길이를 알 수만 있다면 코사인법칙을 통해 AC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A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AE를 

포함한 삼각형인 AEO를 관찰하자. 삼각형 AEO에서 ∠AEO 


인 것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AO, 

OE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또한 미지수이므로 지금 당장은 AE의 길이를 구할 수 

없으며 를 먼저 구해야 한다. 

반지름인 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들을 관찰하여야 한다. AO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OC 또한 를 표현하는데에 그친다. 바로 원 위의 점 D가 

중요 포인트이다. 점 D는 원 위의 점이므로 당연히 원의 중심과 잇고 반지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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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을 표시한 순간 삼각형 OED가 등장하며, ∠OED 


, OE, OD이므로 코사인법칙을 

통해 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사인법칙을 사용하기 전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수 없는지 

먼저 살펴보자. 점 D에서 선분 E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면 DQ, OQ, OD이다. 

따라서     가 적용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삼각형 AEO로 돌아와서 AE의 길이를 구할텐데 마찬가지로 코사인법칙보다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보자.

점 A에서 선분 OC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R라 하면 다음 그림이 생겨난다.

따라서  이고 AE 이다. 삼각형 ACP 또한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주면 AC    이다.

따라서 AC×CD  이다.


